
<비타민>

4 3 0억시장 놓고 다국적기업 각축
기업들 Specialty 생산“강건너 불"
비타민은 생체에서 효소의 보인자로 신진 대사에 필수불가결한 유기물질로 라틴어의 V i t a (생명)와

a m i n (질소를 포함한 복합체)이 결합된 말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타민은 모두 1 3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Pyridoxine, β-carotene 등 화학적으로 유

사물질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비타민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A·D·E·K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지방조직과 간에 축적되며

과다할 경우 해로울 수 있다.

둘째, 수용성 비타민으로 C와 B군 등 지용성을 제외한 것으로 9종이 있으며 비교적 수명이 짧고 체

외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수 용성은 자주 공급되어야 하며 축적되어도 안전하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음식물을 통해 공급되어야 하며 비타민 D는 피부에서, K와

B i o t i n은 장내 세균에 의해 일부 합성되기도 한다.

비타민은 천연 추출물보다 대부분 발효나 합성에 의해 제조된다. 이것은 천연 비타민이 공업화의 어

려움 뿐만 아니라 쉽게 파괴되고 의약이나 사료용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체에 공급했을 때 효과

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타민산업은 일정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며 인체와 관련돼 안전성이 요구되는 만큼

고도의 기술과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발효와 합성 등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과 폐수 등

공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설비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량생산과 증설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요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한 국가차원의 수요

를 위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비타민시장은 스위스의 R o c h e를 비롯해 Rhone-Poulenc, BASF, 일본의 Takeda, Eisai 등 몇몇

국제메이커들이 세계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전세계의 수요량을 감안, 생산량과 가격

을 조절하고 있으며 수요기업들은 가격인상에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럭키가 비타민 생산을 시도한 바 있으며, 현재 이성화학에서 B i o t i n을 소량 생산하고 있

다. 국내 기업들이 비타민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 뿐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할

수 밖에 없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가의 비타민 수입을 대체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대기업의 참여와 과감한 투자가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성비타민

T h i a m i n ( B1)

R i b o f l a v i n ( B2)

Nicotinic acid(B3)

P y r i d o x i n e ( B6)

Pantothenic acid(B5)

Folic acid(B9)

B i o t i n ( H )

Ascrobic acid(C)

C o b a l a m i n ( B1 2)

적정량

1 . 0∼1 . 4 m g

1 . 2∼1 . 6 m g

1 3 . 0∼1 8 . 0 m g

2 . 0∼2 . 2 m g

4 . 0∼7 . 0 m g

4 0 0 . 0 m g

1 0 0 . 0∼2 0 0 . 0 m g

6 0 . 0 m g

3.0 μg

지용성비타민

Vitamin A

Vitamin D

Tocoperol (E)

Vitamin K

적정량

8 0 0 . 0∼1000.0 μg

5.0 μg

8 . 0∼1 0 . 0 m g

7 0 . 0∼1 4 0 . 0 m g

비타민의 1일 적정 섭취량( 2 3 ~ 5 0세 성인) 토코페롤유 용도별 수요( 1 9 9 3 ) (단위 : M/T)

의약

9 4

1 7 . 8 %

동물사료

2 7 1
5 1 . 1 %

식품

1 6 5

3 1 . 1 %

총 5 3 0톤



유럽·일본의 S p e c i a l t y기업들이 세계시장 분할
비타민은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식사를 통해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이나 정상

적인 영양섭취가 불가능한 사 람의 의약용 영양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 영양분 보충이나 특수한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료용이 전

체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비타민시장은 9 3년 수량기준 2 7 9 6톤, 금액기준 5 2 7 9만달러규모로 9 2년 2 5 8 0톤, 4768만달러에 비

해 수량대비 8%, 금액대비 1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수량면에서 기능성 식품과 음료수 등 식품용의 증가와 의약용 영양제의 수요 창출,

그리고 토코페롤 등 일부 사료용의 전반적인 증가 때문이며, 금액면에서는 공급기업들이 분기별로

1 ~ 2달러 가격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용도별로는 동물사료용이 1 6 1 4톤, 274 7만달러로 수량대비 58%, 금액기준 5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용은 6 4 7톤, 1903 만달러로 금액기준 36%, 식품용은 535 톤, 629만달러로 금액기준 1 2 %를 차지

하고 있다. 

종류별로는 토코페롤이 5 3 0톤, 1663만달러로 금액상으로 전체의 3 1 . 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스코르

브산은 1 0 2 6톤으로 수량대비 36.8%, 1512만달러로 금액대비 2 8 . 6 %를 점유하고 있다.

또 R i b o f l a b i n (비타민 B 2 )은 6 7톤, 424 만달러로 금액기준 8.0%, Pantothenic Acid는 1 4 9톤, 327만달러

로 6 . 2 %를 차하고 있다. 

토코페롤의 9 3년 수요는 5 3 0톤, 1663만달러로 9 2년 5 0 5톤, 14 60만달러에 비해 수량대비 5%, 금액대

비 13.9% 증가했다.

이는 사료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료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최근 건강식품 강화제

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용도별로는 동물사료용이 2 7 1톤으로 51.1%, 금액대비 7 6 3만달러로 4 5 . 8 %를 차지하고 있다.

또 식품용은 1 6 5톤, 252만달러로 각각 31.1%, 15.1%이며 의약용이 9 4톤, 648만달러로 수량기준

17.7%, 금액기준 3 8 . 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토코페롤은 대부분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의약용의 경우 안정성 문제로 인해 고가를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현황을 보면, Takeda, Eisai 등 일본산이 1 6 8톤으로 전체의 3 1 . 6 %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로슈

8 5

3 5 . 6 %

롱프랑
7 5
3 1 . 4 %

기타

9

3 . 7 %

B A S F

7 0

2 9 . 3 %

총 2 3 9톤

비타민 수요현황 (단위：M/T, 1000달러, %)

수량

2

4 8

4 9

7 8

1 5 0

3 7

2

8 7 1

6 6

2

4 1 1

4

1 1

4

3 4

6 5 2

1 6 2

2 , 5 8 0

금액

1 2 8

1 , 7 0 5

2 , 5 3 5

4 , 8 1 4

2 , 8 5 8

2 , 4 3 9

9 2 1

1 1 , 9 8 5

9 6 7

2 8

1 1 , 1 8 0

5 1 6

5 5 5

3 6 7

7 7 6

9 2 7

4 , 9 8 0

4 7 , 6 8 1

수량

3

4 9

4 4

6 7

1 4 9

3 9

1

1 , 0 2 0

7 5

2

4 0 1

5

1 3

4

3 7

6 9 7

1 8 4

2 , 7 9 6

금액

2 5 3

1 , 9 7 0

2 , 1 1 4

4 , 2 4 1

3 , 2 6 7

2 , 2 0 5

9 6 3

1 4 , 8 7 7

1 , 1 4 8

3 5

1 1 , 7 0 5

5 3 9

7 5 5

2 4 9

8 6 5

1 , 2 0 6

6 , 3 9 8

5 2 , 7 9 0

증감률

5 0 . 0

1 5 . 5

▽1 6 . 6

▽1 1 . 9

1 4 . 3

▽9 . 6

4 . 6

2 4 . 1

1 8 . 7

2 5 . 0

4 . 7

4 . 5

3 6 . 0

▽3 2 . 2

1 1 . 5

3 0 . 1

2 8 . 5

1 0 . 7

1 9 9 2
구 분

1 9 9 3

β-Carotene
Vitamin A

B1

B2

Pantothenic acid
B6

B12

Ascorbic acid
Sodium Ascorbate
Calcium Ascorbate

Tocoperol
B9

D
H
K

Nicotinamide
기 타

합 계



R o c h e가 138 톤으로 전체의 2 6 . 0 %를 점유하고 있다.

그외 B A S F가 9 5톤으로 17.9%, 미국의 H e n k e l이 7 9톤, Rhone-Poulenc이 1 0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

근 저가의 중국산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가격은 유럽산이 K g당 평균 3 5 ~ 3 6달러이며 의약용에 사용되는 천연 토코페롤은 4 6달러 정도이다.

일본산은 유럽산에 비해 1달러, 중국산은 2 ~ 3달러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9 3년 국내수요 2 8 0 0톤·5 3 0 0만달러 규모
토코페롤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8가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에 각각

α-, β-, γ-, δ-를 붙여 분류하는데 그중 α-토코페롤이 가장 일반적인 활성형 비타민E에 속한다.

항괴혈병 비타민으로 널리 알려진 아스코르브산시장은 9 3년 102 6톤, 1512만달러로 9 2년 8 7 1톤, 1199

만달러에 비해 각각 17.7%, 26.1% 증가했는데주로 식품용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구성을 보면, 식품용이 8 3 6만달러로 전체의 5 6 %를 차지하고 특히 청량음료에 대부분 첨가되

고 있다. 의약용으로 3 1 6톤, 488만 달러, 동물사료용으로 1 0 1톤, 163만달러 사용되고 있다.

공급현황을 보면, Roche가 4 2 2톤으로 전체의 4 1 . 3 %를 점유하고 있으며 T a k e d a를 비롯한 일본산이

3 6 5톤으로 3 5 . 5 %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산이 급속히 증가, 130톤으로 1 2 . 6 %를 점유했다. 이는 9 2

년 4 0톤에 비해 무려 225% 증가한 양이다.

가격은 평균 K g당 15~16 달러 내

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코르브산은 대표적인 수용성비

타민으로 의약용 영양제나 껌, 캔

디, 음료수, 비타민용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용으로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R iboflabin(비타민 B 2 )의 수요는

6 7톤, 424만달러로 금액기준 전체의

8 %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동물사료용이 4 8톤, 252

만달러로 각각 71.6%, 59.4%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의약용은 1 1톤, 120

만달러로 금액기준 28.3%, 식품용

은 금액기준 1 2 . 3 %에 해당하는 1 1톤(금액 1 2 0만달러)이 사용되고 있다.

공급현황을 보면, 일본의 T a k e d a가 4 1톤으로 6 1 . 2 %를 점유하고 있으며 B A S F는 2 6톤으로 38.8%, 로

슈 2 3톤 34.3%, Rhone-Poulenc 200Kg 등을공급하고 있다.

비타민 B 2는 생체 내에서 인산과 결합하여 주로 FMN, FAD 등 산화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하며 에

너지 생산과 세포내 호흡에 필수불가결한 물질이다. 

B 2의 부족은 입술의 염증, 구강의 균열, 설염, 혀의 유두비대, 피부지루증을 일으키며 성장불량과 식

욕부진 등을 유발, 특히 동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동물용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N i c o t i n a m i d e는 7 3 3톤, 202만달러로 각각 26.3%, 3.9%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사료용이 6 8 9톤으

로 수량기준 94.0%, 82만달러로 금액기준 4 0 . 6 %를 차지하고 있어 수량면에서는 거의 전부 사료용으

로 첨가되며 가격면에서는 의약용과 식품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아마이드는 국내에서도 단일화학이 원료를 수입, 재가공하는 형태로 소량 생산하고 있다. 그

러나 경쟁력이 취약해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iotin(비타민 B 9 )은 국내 수요량이 3톤규모로 소량이지만 이성화학이 합성에 성공, 월 1 1톤정도 생

산하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화학은 생산의 8 0 %를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하며 나머지 2 0 %를 사료용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Ascrobic acid 공급현황( 1 9 9 3 ) (단위 : M/T,)

R o c h e
4 2 2

4 1 . 3 %

T a k e d a

3 6 5

3 5 . 5 %

기타

1 0 9
1 0 . 6 %

중국산

1 3 0
1 2 . 6 %

총 1 , 0 2 6톤



또 사료용 의약품 전문기업인 중앙케미칼은 R o c h e와 T a k e d a로부터 비타민오일을 공급받아 50% 비

타민을 제조하고 있는데 월간 비타민 C 100% 1500Kg, 오일 8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비타민 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의 Roche, BASF, Rhon e-P oulenc 등이 가격과 생산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최근 일본산이 질적인 면에서 큰 상승을 보여 기존 유럽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산 저가품의

시장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 B1, B6 등은 이미 기존기업들의 시장을 잠식, 최

대 공급처로 자리를 확보한 상태에 있는 등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료용 수요 1 6 0 0톤, 2700만달러로 5 0 %넘어
동물사료용으로 첨가되는 비타민은 9 3년 1 6 1 4톤, 2747만달러로 전체 비타민시장에서 수량기준 5 8 % ,

금액기준 5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9 2년 1 4 2 2톤, 2636만달러에 비해 각각 13.5%, 4.2% 증가했다. 동물

은 공급받는 영양물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한 물질을 첨가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종류별로는 비타민A가 9 3년 2 3 9톤, 792만달러로 금액대비 전체의 2 8 . 8 %를 차지하고 있으며 9 2년

2 5 6톤, 800만달러에 비해 각각 6.6%, 1.0% 감소했다. 

공급현황을 보면, Roche 85톤을 비롯 Rhone-P oulenc 75톤, BASF 70여톤등을 공급하고 있다.

토코페롤은 2 7 1톤, 763만달러로 금액대비 2 7 . 8 %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K g당 3 2달러 정도이다.

공급은 R o c h e가 1 0 0여톤, BASF 70여톤, Rhone-P oulenc 70여톤등이며 Rhone-P oulenc의 경우 사료

용만 공급하고 있다.

그외 리보플라빈이 4 8톤, 252만달러로 금액기준 9.2%, 판토텐산은 1 3 6톤, 227만달러로 8 . 2 %를 차지하

고 있다.

아스코르브산은 1 0 0톤, 163만달러로 금액기준 전체의 5 . 9 %를 차지, 사료용으로는 비교적 적게 사용

되고 있다. 동물사료용 비타민은 돼지, 닭의 사료에 많이 사용되며 소의 경우는 위에서 파괴되고 흡

수율이 낮아 A, E 등을 소량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격은 9 2년에 비해 1달러정도 상승했으며 수요는 약간 증가했다. 지난 1 5년동안 매년

2 0 ~ 3 0 %의 성장을 보였던 사료용 비타민은 최근 2 ~ 3년간 5% 이내의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사료용 비타민시장은 2~3% 성장의 자연증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토코페롤, 리보플

라빈 등 일부는 5%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용 비타민 수요현황(1993) (단위：Kg, %)

수량

3 , 0 3 0

2 3 8 , 5 0 5

1 3 , 1 8 5

4 8 , 4 1 5

1 3 6 , 7 7 5

1 2 , 3 4 0

3 9 , 3 7 9

1 0 0 , 8 2 5

8 5 0

2 0 0

2 7 1 , 3 5 0

5 , 2 0 5

3 4 , 9 7 1

9 , 8 7 5

3 5 , 2 2 7

6 4 8 , 8 6 0

1 5 , 3 7 0

1 , 6 1 4 , 3 6 2

금액

2 1 2 , 4 0 0

7 , 9 2 3 , 8 0 3

4 1 0 , 9 0 7

2 , 5 2 0 , 4 4 9

2 , 2 6 9 , 4 8 0

5 3 6 , 9 3 8

1 , 1 6 0 , 6 8 7

1 , 6 3 2 , 6 2 4

1 3 , 6 2 5

3 2 0 0

7 , 6 3 1 , 6 7 5

5 2 8 , 1 0 0

1 5 6 , 8 6 7

7 2 0 , 9 2 5

7 5 7 , 8 9 5

8 2 3 , 7 8 0

1 6 4 , 1 1 0

2 7 , 4 6 7 , 4 6 7

증감률

0 . 7

2 8 . 9

1 . 5

9 . 2

8 . 2

1 . 9

4 . 3

5 . 9

0 . 2

0 . 1

2 7 . 8

1 . 9

0 . 5

2 . 6

2 . 7

3

0 . 6

1 0 0 . 0

구 분

β-Carotene

A

B1

B2

D-, DL-Pantothenic acid

B6

B12

C

Sodium Ascorbate

Calcium Ascorbate

Tocoperol

B9

D

H

K

Nicotinamide

기타

합 계

의약용 비타민 수요현황(1993) (단위：Kg, %)

수량

2 6 0

4 , 2 1 6

2 3 , 6 7 7

1 0 , 7 5 8

1 6 , 7 0 9

1 8 , 5 2 6

1 , 0 5 6

3 1 5 , 8 7 6

1 8 , 9 0 1

1 , 1 2 6

9 4 , 2 9 9

8 , 8 4 0

3 5 , 9 1 2

1 7 3

3 0

9 2 , 1 1 1

4 , 4 8 6

6 4 6 , 9 5 5

금액

9 2 , 3 4 3

2 1 4 , 2 2 9

1 , 2 8 3 , 9 4 9

1 , 1 9 9 , 4 8 3

3 7 6 , 3 3 6

1 , 2 1 4 , 1 6 0

7 5 6 , 5 7 8

4 , 8 8 2 , 9 8 4

2 8 7 , 3 1 5

2 2 , 0 4 4

6 , 4 7 9 , 7 5 6

2 8 8 , 4 6 8

1 , 0 4 0 , 7 8 1

1 1 0 , 1 4 7

5 6 , 1 3 0

6 0 1 , 2 7 4

1 2 1 , 6 2 5

1 9 , 0 2 7 , 5 5 8

증감률

0 . 5

1 . 1

6 . 7

6 . 3

2 . 0

6 . 4

3 . 9

2 5 . 7

1 . 5

0 . 1

3 4 . 1

1 . 5

5 . 5

0 . 6

0 . 3

3 . 2

0 . 6

1 0 0 . 0

구 분

β-Carotene
Vitamin A

B1

B2

D-, DL-Pantothenic acid
B6

B12

Ascorbic acid
Sodium Ascorbate
Calcium Ascorbate

Tocoperol
B9

D
Biotin

K
Nicotinamide

기 타

합 계



의약용 수요는 적으나 고순도로 가격 비싸
의약용 비타민의 수요는 6 4 7톤으로 전체의 23%, 금액기준 629 5만달러로 3 6 %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의약용의 금액비중이 높은 것은 안전성 문제와 고순도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이며, 특히 영양

주사제용의 경우 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종류별로는 토코페롤이 9 4톤, 648만달러로 금액기준 전체의 3 4 . 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스코르브산

은 316 톤, 488만달러로 2 5 . 7 %를 차지하고 있다. 또 비타민 B 1이 2 4톤, 128만달러로 6.7%, B6는 1 9톤,

121 만달러, B2는 1 1톤, 120만달러 사용되고 있다.

토코페롤을 비롯한 아스코르브산 등 대부분의 의약용 비타민은 박카스 등의 드링크류에 첨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용은 최근들어 경기부진으로 인해 첨가물의 수요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식생활로 비타민 흡수가 가능하며 따로 공급되어야 하는 물질이 아니

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영양제의 다양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비타민의 항암·길항작용 등에 관

한 연구보고가 발표되고 있어 5% 내외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타민시장 성장률 둔화 불구 경쟁치열
비타민시장은 최근 수량면에서 5~8%, 금액면에서 10% 내외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폭은 점

차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수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자연증가분 정도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별로는 동물사료용이 전체의 5 0 %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축사육 및 육류수요의 둔화, 우

르과이라운드로 인한 육류시 장 개방 등으로 향후 2 ~ 3 %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용은 건강식품을 비롯한 식품 및 음료의 기능성 강화와 고급화 추세에 힘입어 5 ~ 8 %의 신

장이 예상되는 등 장기간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용은 경기 호전과 먹는 영양제

등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따라 5% 내외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종류별로는 토코페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료용의 수요증가 여지가 남아있고 식품·영양

제 등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 이미 B A S F와 R h o n e - P o u l e n c이 대규모 증설

을 단행했으며 주로 사료용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타민 C도 널리 사용되며 특히 의약용과 식품에 첨가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시장은 R o c h e를 비롯한 Rhone-Poulenc, BASF, Takeda 등 메이커들의 경쟁과 중국산 저

가품의 수입으로 인해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국적기업들은 국내 비타민시장이 세계시장의 1~2% 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비

교적 큰 편이며 GNP 성장에 따라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2~3 달

러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앞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이성화학, 단일화학 등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지만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데도 기술이나 투자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이 외형적인 소비시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가의 기초원료 생산에도 적

극적으로 진출해 질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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